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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정지, 안전거리확보, 손∙발 위치 확인”기본만 제대로
지켜도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 

한 낮이면 벌써 시원한 팥빙수가 생각나게 하는 더운 날씨가 시작되었지만, 밤이 되면 시원한 바

람 한 점에 묻어오는 은은한 아카시아 향에 취해버릴 것 같은 아름다운 계절이다. 아카시아향이 밤

에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어두운 곳에서 그 가치가 더 빛나는 사람, 바로 자랑스런 안전인이다.

오늘은 포항에 위치한 (주)세영기업의 박성철 대리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.

모든 근로자의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박성철 대리는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위치한 POSCO의 외주파트너사인 (주)세영기업의 안전관리자이다. 올

해 14년차 안전관리자로서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철강업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여 왔다. 그의 전공은 금속공

학, 대학 4학년 때 졸업한 선배들과의 미팅에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산업안전기사자격증을 취득하

게 되었다고 한다. 

(주)세영기업에는 1996년에 안전관리자로 입사하여 이제 10년이 되어간다. 철강업종의 특성상 대부분의 작

업이 중량물을 운반, 저장, 취급, 가공 등으로 이루어 지다보니 충돌, 협착, 추락 등 많은 위험요인들에 작업자

들이 노출되어 있다.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의 임무였다. 안전관리를 시작

한 초기에는 철강업에 대한 전문 안전지식도 부족하고 언제, 어디서,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부담

감을 갖었지만, 그럴 때마다“할 수 있다”라는 자신감과 함께 다른 동료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지키는 일이

곧 나의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였다.

그러던 97년 9월 세영에 입사한지 1년 6개월, 그에게‘중대재해 발생’이라는 큰 시련이 닥치게 된다. 유압테

이블에 근로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. 그는 심한 죄책감과 함께 그 동안 쌓아온 신뢰와 자신감도 잃

어버렸다.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고, 안전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소중한 경험이였다고 말한

다. 그 일이 있은 후, 꼭 2,940일이 지난 2005년 10월 16일 무재해 10배수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였다. 혼

자였다면 절대로 불가능했던 무재해 10배수 달성, 이동섭 사장님을 포함한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과 또 힘들

때마다 용기를 북돋아 준 김현호 부장님, 그리고 전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한 사람의

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 그는 말한다. 

2000년 4월에는 POSCO 외주파트너사 중 최우수 안전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며, 2000년 12월 전국 우수안

전 관리자 선정 등 그 동안 수많은 피와 땀을 흘린 결과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. 하지만 이러한 수상보다

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과 행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영원

한 무재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. <임재근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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